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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함이다. 성은 혈족 관

계를표시하기위해제정된것

으로 일반적으로 인류 사회가

시작되는 원시시 부터 유사

한관념을갖고있었다고추측

한다. 원시 사회야말로 혈연을 기초로 모여 사

는 집단체 기 때문이다. 그러나 씨족의 숫자도 점점

증가하고 가 멀어질수록 서로의 유 관계를 알 수

없게 되자 다른 씨족과 구별하기 위해 성을 사용하기

시작한것으로추정한다. 

동족 의식의 도구

성을 처음으로 사용한 민족은 한자를 발명한 중국이

었다. 초기에 성을 만드는 방법은 단순하 다. 그들이

살고있는지명이나산, 강을성으로삼았다. 신농씨의

어머니가 강수에 있었으므로 성을 강 씨로, 황제의 어

머니가신수에살았으므로성을신씨로, 순왕의어머니

가요허에있었으므로성을요씨로한것등이다.

우리나라의성은모두한자를사용하고있으므로중

국 문화를 수입한 후에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삼국유

사』,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는 시조 주몽이 고구

려를 건국하 기 때문에 고 씨(高 )라 했고 신하들에

게성을사성( , 임금이공신에게성을내려주는일)

했다고적었다. 백제는온조가부여계통에서나왔다고

하여 성을 부여 씨( )라 했고 신라는 박( )∙석

( )∙김(金) 씨의 전설이 있으며, 신하들에게 성을‘사

성’했다는기록이있다. 백성( )이란말은백사람에

게 성을 주었다는 유래에서 나온 말로 성을 가진다는

것은지배층임을의미한다.

학계에서는고구려는장수왕(419�491), 백제는근초

고왕(346�376) 때부터 성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에 신라 진흥왕(540�576)의 순수비에 나타나는

인명을 보면 성을 쓴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

것은성보다는본을썼다는것을증명한다.

그러나 성은 점차 널리 보급되어 조선 초기에는 평

민, 후기에 이르러서는 천민층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었

다. 이런 사정에서 더 이상 성의 유무만으로는 신분의

고하나 가문의 지위를 확보할 수 없었다. 따라서 조선

의사 부또는명문가문에서는그들의가문을드러내

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위한방법의하나로족보라는시스템이등장한것이다.

족보의 연원은 본래 중국으로, ‘제계’라 하여 왕실의

계통을 적은 데서 유래한다. 중국 육조 시 에 고관을

배출한우족( )이나관족(冠 )이성립하면서문벌과

가풍을 내세우는 족보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조상의 벼슬이나 경력, 계보, 집안 사람의 임관과 승진

은 물론 혼인, 교제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사항을 담은

족보를 작성하는 보학이 발달했다. 특히 족보는 원래

공적인성질을가진것으로관리의임용에도중요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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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이용되기도했다. 그러나송 에들어서자사적인

용도로 변모하면서 가족을 하나로 응집시키는 역할을

하게된다.

유례가 없는 독창적 시스템

족보는 중국에서 유래하 지만 우리 나라로 들어와

한국인의독창적인족보로탈바꿈한다. 우리나라의성

씨가중국의 향을받았지만성명의구성과개념이특

이하고 고유한 점이 많다. 성과 본관은 가문을 나타내

지만이름은가문의 수를나타내는항렬과개인을구

별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한국인의 성명을 보

면 개인 구별은 물론 가문의 계 (系 )까지 나타내는

데이것이야말로세계에서그유례를찾아보기힘든한

국의독창적인작명방법이다.

내용은시조로부터차례로한세 에한칸씩내려쓰

며, 항렬이 같으면 같은 난에 쓴다. 여기에 명( )∙자

( )∙호( )∙시호( )를쓰고, 생몰연도와간지∙월

일을 쓴다. 관직이라든가 호를 내려받은 사실은 물론

과거에합격한사실등개인의경력을기록하고배우자

의관(貫)과성씨및부와조부의관명과생몰연월일도

기록한다. 

이 밖에도 묘지가 어디 있으며 그 형태나 방향이 어

떤지도 기록한다. 뿐만 아니라 후계자가 있는지 없는

지, 양자를들인것인지아들을양자로보낸것인지, 또

는적자와서자, 아들과사위를구별하기도했다.

우리 나라에서 발간된 최초의 족보는 문화 유씨의

『 락보( )』라고 알려져 있으나 서문만 전해지고

실물은 없다. 그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성종 7년

(1467)에 간행된 안동 권씨의 족보『성화보( )』이

다. 태종때집현전 제학이었던권제와세종때 의

정이었던권람부자에의해편찬되었으며족보의서문

은서거정( 居 )이작성했다.

조선초기의족보는일반적으로사위나외손도그성

을 기재했으며 아들∙딸(딸은 사위 이름으로 기재)의

기재 순위는 출생 순위, 즉 연령순으로 기재했다. 특히

친손을 19 손까지 기재했다면 외손도 19세손까지 기

재했다. 반면에 조선 후기의 족보는 출생 순위와 관계

없이언제나아들을먼저기재하는‘선남후녀’이다.

이와같이변하게되는것은사회적인통념의변화에

서기인한다. 족보에서자녀를연령순으로기재하는것

은 인륜의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이고 선남후녀의 방식

은 본가, 즉 동족원을 보다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족보에서 선남후녀의 방식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

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본가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그들과의유 를강화하기시작했다는것을뜻한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인류학자들이 한국의 족보를 연

구한다. 그만큼 한국의 족보는 독특함과 연구할 만한

값어치가있기때문이다. 

조선 시기 족보는 양반의 소유물이었으므로 양반의

신분적 특권은 고귀한 혈통과 뛰어난 조상을 확보하는

것으로인식되었다. 따라서일부양반가문에서는왕실

이나 이름난 귀족들을 시조로 두기 위해, 혹은 이들의

계보에 자신들을 접속시키기 위해 족보를 편찬하면서

본관을바꾸거나조상의세계와파계를조작, 윤색하는

행위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족보는

설자리를 잃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조선왕조실

록』CD-ROM이출간되었기때문이다. 우리나라가세

계에자랑할만한문화유산인『조선왕조실록』에는조선

시 의정치∙사회∙문화등다루지않은분야가없다.

특히주요정부관원의임명자가누구인지정확하게기

록되어 있으므로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을 일일이 검증

하면 곧바로 판독할 수 있다. 족보의 진정한 의미는 어

느선조가고위직에있었다는것이아니라자신의씨족

이누구인가를잊지않으려는마음에있다는점을잊지

말아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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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에 간행된 안동 권씨의 족보『성화보( )』이

다. 태종때집현전 제학이었던권제와세종때 의

정이었던권람부자에의해편찬되었으며족보의서문

은서거정( 居 )이작성했다.

조선초기의족보는일반적으로사위나외손도그성

을 기재했으며 아들∙딸(딸은 사위 이름으로 기재)의

기재 순위는 출생 순위, 즉 연령순으로 기재했다. 특히

친손을 19 손까지 기재했다면 외손도 19세손까지 기

재했다. 반면에 조선 후기의 족보는 출생 순위와 관계

없이언제나아들을먼저기재하는‘선남후녀’이다.

이와같이변하게되는것은사회적인통념의변화에

서기인한다. 족보에서자녀를연령순으로기재하는것

은 인륜의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이고 선남후녀의 방식

은 본가, 즉 동족원을 보다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족보에서 선남후녀의 방식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

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본가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그들과의유 를강화하기시작했다는것을뜻한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인류학자들이 한국의 족보를 연

구한다. 그만큼 한국의 족보는 독특함과 연구할 만한

값어치가있기때문이다. 

조선 시기 족보는 양반의 소유물이었으므로 양반의

신분적 특권은 고귀한 혈통과 뛰어난 조상을 확보하는

것으로인식되었다. 따라서일부양반가문에서는왕실

이나 이름난 귀족들을 시조로 두기 위해, 혹은 이들의

계보에 자신들을 접속시키기 위해 족보를 편찬하면서

본관을바꾸거나조상의세계와파계를조작, 윤색하는

행위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족보는

설자리를 잃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조선왕조실

록』CD-ROM이출간되었기때문이다. 우리나라가세

계에자랑할만한문화유산인『조선왕조실록』에는조선

시 의정치∙사회∙문화등다루지않은분야가없다.

특히주요정부관원의임명자가누구인지정확하게기

록되어 있으므로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을 일일이 검증

하면 곧바로 판독할 수 있다. 족보의 진정한 의미는 어

느선조가고위직에있었다는것이아니라자신의씨족

이누구인가를잊지않으려는마음에있다는점을잊지

말아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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